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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포 2024. 4. 2.(화) 06:00

해양수산부, 3월에 이어 4월에도 
중국어선 불법어업 집중 단속한다

- 봄철 성어기 맞아 중국어선 불법어업 관계기관 합동단속 및 불법어구 강제 철거

해양수산부(장관 강도형)는 봄철 성어기를 맞아 제주 해역을 중심으로 4월 

한달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*하고, 4월 2일(화)
부터 4월 4일(목)까지는 해양경찰청과 합동단속**도 실시한다.

   *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 특별단속 : 4. 1.~ 4. 30. 실시 (국가어업지도선 3척)

  ** 해수부-해경 합동단속 : 4. 2~ 4. 4. 실시 (국가어업지도선 2척, 해경 함정 2척)

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25일(월)부터 3월 31일(일)까지 서해 전역에서 중국

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해 해양경찰청·해군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.
단속 기간 중 영해내 조업금지 위반 등으로 나포한 불법어업 중국어선 5척에 

대하여 담보금을 부과하였고, 특히 중국어선 불법 안강망 어구(범장망)* 20통을 

발견하여 철거하기도 하였다.

   * 중국 안강망 어구(범장망): 길이가 약 250미터, 폭이 약 75미터에 달하는 대형그물로써 

끝자루 부분의 그물코 크기가 약 2cm밖에 되지 않아 일명 ’싹쓸이 어구‘로 불림

4월 2일(화)부터 제주 해역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이번 해수부-해경 합동 

단속에서는 한국 배타적경제수역(EEZ) 인근 공동순찰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

안강망 어구를 더욱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. 또한 해경과의 유기적 

협조 체제 강화를 통해 자원남획을 유발하는 그물코 크기 규정 위반 및 

어획량 허위(축소)보고 행위 등 주요 위반사항을 단속하고, 집단 폭력저항 

등 중대 위반 사안이 발생할 시에도 합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.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한‧중 간 어업질서를 

바로잡기 위해 이번 단속을 더욱 철저히 시행할 것”이라며, “특히, 5월 1일
(수)부터 정식 실시되는 선박자동식별장치(AIS) 설치·작동 의무화 이행을 통해 

중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고, 바다 영해 주권을 지키는 데 

최선을 다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

담당 부서 어업자원정책관 책임자 과  장 지정훈 (044-200-5560)

<총괄> 지도교섭과 담당자 사무관 황수미 (044-200-5571)

남해어업관리단 책임자 계  장 김병수 (064-780-2421)

어업지도과 담당자 주무관 박상준 (064-780-2434)

서해어업관리단 책임자 과  장 최정호 (061-240-7904)

안전정보과 담당자 주무관 정무학 (061-240-7940)

해양경찰청 책임자 과  장 안철준 (032-835-2041)

경비과 담당자 계  장 김희진 (032-835-2241)

제주지방해양경찰청 책임자 계  장 주성열 (064-801-2141)

경비안전과 담당자 담  당 이혜진 (064-801-2341)

 



참고1  중국어선 불법 안강망 철거 사진

불법어구 철거 관련 국가어업지도선 안전관리 현장

중국어선 불법 안강망 수거 후 하역 광경



참고2  중국어선 불법 안강망 어구 발견 위치


